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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

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

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

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

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

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하였고,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지니는 교육・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양육태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공격성, 매개효과, 다중집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insoo@ewha.ac.kr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

- 130 -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범국가적 대응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0년 2월 

기준 총 2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1차 일부 개정인 2012년 3월에는 학교

폭력 정의에서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범국가적으로 인지되었

음을 의미한다. 최두진 외(2018)의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6.8% 증가했으며, 4,662명의 학생 표본 중 29.5%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은 청소년 발달의 위험요인으로 발달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Nixon, 2014), 사이버폭력이 지니는 익명성, 비대면

성, 빠른 파급효과, 편리한 접근성, 낮은 시․공간적 제약 등 때문에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잠재적 위험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오인수, 2011). 2011년 언론의 이

슈로 떠오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도 사이버 괴롭힘으로 촉발된 집단 따돌림이었으

며, 이러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극단적 

사건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

험의 온․오프라인 전이를 탐색하였는데, 전체의 26.3%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7.8%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억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은 교육학이나 법학, 범죄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

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유사 용어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불링, 사이버왕따, 사이

버 따돌림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

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시한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에 의하면, 

“(19세 미만의)청소년이 학교 내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

망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 욕설, 허위사

실, 비난, 협박 등의 내용을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이용하여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법률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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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인터넷 일반화로 인한 역기능 현상으로 보는 관점인 안성진 외(2015)에서

는 “사이버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고의적 혹은 반

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모두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확인되고 있다(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최두진 외, 2018; Hinduja & Patchin, 2015). 특히, SNS를 사용하는 청

소년 90%가 사이버폭력을 목격했고, 그 중 약 34%의 청소년은 한번이상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냈다(Hinduja & Patchin, 2015). 김신아, 방은혜와 한윤선(2017)의 

메타분석은 사이버폭력 연구의 학교급별 비율을 확인하였는데, 중학생이 44.19%로 가

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13.95%, 고등학생은 4.65%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중학생이 가

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보아, 최근 중학생의 사이버폭력은 

핵심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차원적인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인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내적 요인은 성격과 심리, 가치관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내적 요인으로

는 공격성에 주목하였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

한 후원자이지만, 김경호와 차은진(2014)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적․통제적 부모양육

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사이버 비행을 높인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부모 관련 요인은 과보호(송예름, 김영희, 2018), 부정적 부모-자녀 의사소통(강경옥, 

조춘범, 김정화, 2018), 학대(고수연, 배성만, 2018)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지혜와 강

민주(2019)는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적 부모양

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동시에 다양한 생활의 영

역에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 

맺게 되는 최초의 대인관계이며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사회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 즉,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

요한 모델이자 훈육자의 역할을 하며 자녀의 발달과업 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정서적 성장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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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양육태도를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부적응적 

문제를 가정 및 학교에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지윤, 강현아, 2017; Gerard, 

Krishnakumar & Buehler, 2006; Holland, Malmberg & Gimpel Peacock, 2017).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거부

(rejection), 강요(coercion), 비일관성(chaos)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

의 공격성은 사이버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통적 괴롭힘에서도 유의미한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수경과 오인수(2012)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가해경험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중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충동성, 공격성으로 확인되었고, 전통적 괴롭힘 가

해경험에서도 공격성, 죄책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두진 

외(2018)에서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walski, Limber와 McCord 

(2019)의 메타분석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위험요인으로 온라인 탈억제, 전통적 

괴롭힘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때, 낮은 공감능력, 우

울, 외현화 행동, 오프라인 공격성 등이 논의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염서정과 

제경자(2018)의 연구는 일반긴장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보다는 부

모양육태도가 자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다. 송예름과 김영희(2018)는 과보호적 양육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의 지지하고, 애정적이며, 성장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감독과 관심을 줄 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면 청소년의 사이버폭

력 가해경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지연과 박동필(2015)은 부모

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다

중매개효과를 탐색하였는데, 개별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자녀는 부모-자녀 간 갈등,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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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노, 우울감, 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가해행동

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영과 김현수(2018)에서는 청소년의 학대 경험과 

사이버폭력 경향성 간의 관계를 전위(轉位) 공격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형과 이상훈(2015)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3차년도 종

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청소년의 공격성 초기값은 부모의 학대 초기값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초기값 및 변화율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 초기값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 초기값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공격성처럼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더 취약하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을 간접적으로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경

로에 있어 한 가지 고려할 변인은 바로 ‘성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서 성차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연령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귀옥, 이미

리, 2013).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사회통제이론으로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사회통제이

론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social-bond)가 높으면 비행 행동이 감소된다고 되는데, 이

러한 사회적 유대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가족 간 유대관계와 관

련이 있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비행에서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Agnew, 2009). 

특히, Agnew의 주장에 의하면 학대라는 긴장이 분노 또는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

서를 유발하는데 이를 사이버폭력과 같은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Agnew, 2006). 또한, 최두진 외(2018)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응답률은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다. 류석상 외(2016)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익명

성, 사이버 자신감 및 자기표현, 폭력적 대중매체 노출 정도가 더 높고 사이버 윤리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

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한편, 중학생 성별에 따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 경로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방향과 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아직 이 변수들 사이의 성별 차이에 관

한 경험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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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

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을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

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8에 시작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종단자료로써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

년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은 2018년(1차)부터 2024년(7차)까

지 17개 시도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YPS 2018 1차년도(2018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인 청소년 2,590명 중 결측치를 제

외한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으로 구성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이며, 종속변수는 사이

버폭력 가해경험, 매개변수로 공격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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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negative parenting attitude)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중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거부(rejection), 강요(coercion), 비일관성(chaos) 

하위영역을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강요

적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등 총 4개 문항

으로 구성된다.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

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

도 가끔 있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정도

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양육태도의 각 하위척도와 문항 간의 

Cronbach’s α는 거부적 양육태도 .791, 강요적 양육태도 .770, 비일관성 양육태도 

.805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cyberbullying perpetration)

이승현, 강지현과 이원상(2015)의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태 조사 문항 중 사이버비

행 가해경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 엽사,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

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인터

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

에 대한 응답 방식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 1점, ‘1년에 1~2번’ 2점, ‘한 달에 

1번’ 3점, ‘한 달에 2~3번’ 4점, ‘1주일에 1번’ 5점, ‘1주일에 여러 번’ 6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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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1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

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

으로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추출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를 기준으로 사이버폭력1, 사이

버폭력2, 사이버폭력3 차례대로 문항을 배치하여 3개의 측정변수를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극단적으로 정적인 편포를 이루고 있어서 정규

성의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곱근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매개변수: 공격성(aggression)

조붕환과 임경희(2003)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격성 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

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5.0을 활용하였으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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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Kline, 2016).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분석은 Bollen 

(1989)의 2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뒤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고,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VE값과 

CR값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 검증으로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 경로의 차이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은 분석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

법인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

다. 또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FI,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정규성 확인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

음의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검증 기준(Kline, 2016; West, Finch & Curran, 1995)을 따르고 있

어 본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N Mean SD Skewness Kurtosis

독립변수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2,541 7.07 2.49 .799 .815 

강요적 부모양육태도 2,541 8.72 2.61 .206 -.180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 2,541 8.19 2.56 .261 -.058 

매개변수 공격성 2,541 11.51 3.53 .106 -.536 

종속변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541 16.25 2.48 .307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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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과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이버폭력 가해경

험과 공격성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주요 변수 간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는 절대값 

.106~.571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A B C D E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1

강요적 부모양육태도(B) .484*** 1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C) .480*** .571*** 1

공격성(D) .344*** .310*** .413*** 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E) .106*** .135*** .154*** .282*** 1

*** p < .001, ** p < .01, * p < .05

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의 추정 가능성 및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측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를 측정하였다(배병렬, 2017; Kline, 2016).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로 구성된 공

격성, 사이버폭력 가해경험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측정모형의 모

형적합도는 χ2=219.438(df=19, p =.000), RMSEA=.064(Lo .057, Hi .072), IFI=.967, 

TLI=.951, CFI=.967로 나타났으며, 모두 판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병렬, 2017).

측정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및 표준화 계수,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567∼.788로 모든 요인부하량이 .5보

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측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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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잠재변수 간 공분산 계수와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p＜.001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itical 
RatioB β

공격성

공격성1 1.000 .732

공격성2 .929 .698*** .029 32.137

공격성3 .961 .731*** .029 33.523

공격성4 1.008 .788*** .030 35.718

공격성5 .902 .638*** .031 29.476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1 1.000 .567

사이버폭력2 .437 .733*** .024 18.485

사이버폭력3 .316 .594*** .017 18.945

주요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Correlations B S.E. critical ratio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333 .064 .006 11.014***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주요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χ2=301.901(df=37, p=.000), RMSEA=.053(Lo .048, 

Hi .059), IFI=.969, TLI=.954, CFI=.969로 나타나, 필요한 요구 모형적합도를 충족시

켰다(배병렬, 2017; Kline, 2016).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 그림 1과 같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거부적(β=.168, p<.001)․강요적(β=.070, p<.01)․

비일관성(β=.307, p<.001)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β=.341, 

p<.001). 즉, 공격성이 높은 중학생은 자신이 느끼는 내재적 갈등 요인을 처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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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

로, 다른 변수와 비교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부

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로
Estimate

S.E.
Critical 
RatioB β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038 .168*** .005 7.136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015 .070** .005 2.795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069 .307*** .006 12.076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01 .341*** .019 10.554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5 -.038 .004 -1.341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23 .004 .774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1 -.004 .004 -.140

*** p < .001, ** p < .01, * p < .05

표 4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그림 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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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고, 매개변수의 간접효

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요약하였다.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완전매개 경로

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폭

력 가해경험’의 완전매개 경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를 완전매개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간접

신뢰구간B β B β B β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19 -.005 -.038 .008 .057 .037~.078***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6 .047 .003 .023 .003 .024 .006~.043**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13 .101 -.001 -.004 .014 .105 .081~.133***

*** p < .001, ** p < .01

표 5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분해

4.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의 잠재변수 간 경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저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 검증과 

측정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집단에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n=1,375)은 χ2=118.127, d f=19, IFI=.969, TLI=.955, CFI=.969, 

RMSEA=.062을 나타내며, 여학생(n=1,166)은 χ2=120.032, df=19, IFI=.965, TLI=.948, 

CFI=.965, RMSEA=.068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은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다중집단분석에서 만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저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λ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0.722이며, df 차이는 6으로 p<.05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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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공분산 제약모델(ø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1.452이며, df 차이는 11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요인부

하량․공분산 제약모델(λ, ø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6.401이며, df 차이는 

16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요인부하량․공분산․측정오차 

분산 제약모델(λ, ø, θ constrained model)의 χ2 차이는 109.809이며, df 차이는 17

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측정동일성을 

유지하는 결과임에 따라, 부분적으로 측정동일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일반적으로는 2단계까지만 측정동일성이 검증되면 측정동일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허준, 2015) 이후 단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잠재변수 간 인과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모든 구조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

한 후에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

였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공격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에 이르는 경로가 남녀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Unconstrained)과 

주요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각 집단별로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

(Structural weights)을 설정하여 χ2 값의 차이를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제약 모형은 χ2=339.984, df=74, p =.000, TLI=.954, 

CFI=.969, RMSEA=.038을 나타내며, 제약 모형은 χ2=448.617, df=95, p =.000, 

TLI=.952, CFI=.959, RMSEA=.038로 무제약 모형이 제약모형에 비해서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χ2 통계량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

을 실시한 결과, 무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 값의 차이는 108.633, 자유도의 차이

는 21로 p＜.001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구조동일성 가정은 기각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에서 두 모형 간에 χ2 통계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경로계수가 두 모형 간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주요 경로가 남녀 집단 간에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남녀 집단 간 경로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 모수치 

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에 대한 결과

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남녀 모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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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09, β=.254, p<.001), 이 경로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더 크게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critical ratio=3.593, p<.001).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69, p<.05), 이 경로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001, p =n.s).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

=.337, β=.262, p<.001), 이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937, p =n.s).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남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각각의 경로에 대한 집단 간 차이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340, β=.345, p<.001), 이 경

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163, p =n.s).

집단 남학생 여학생 Critical 
Ratio경로 B β S.E. B β S.E.

거부적 양육태도 → 공격성 .024*** .109 .007 .063*** .254 .009 3.593***

강요적 양육태도 → 공격성 .015* .069 .007 .015 .066 .008 -.001

비일관성 양육태도 → 공격성 .072*** .337 .007 .061*** .262 .009 -.937

거부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7 -.053 .005 -.004 -.027 .006 .378

강요적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3 .024 .005 .003 .023 .006 -.017

비일관성 양육태도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002 -.014 .006 .002 .012 .006 .410

공격성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207*** .340 .027 .201*** .345 .027 -.163

***p<.001, **p<.05, *p<.01

표 6

남녀 집단별 구조동일성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및 집단 간 경로 차이

이상의 결과를 그림 2, 그림 3에 정리하였다. 우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인 거부

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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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집단 간 경로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경적인 요인 이외

에 개인 정서적․심리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이 사

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에 미치는 정

적인 영향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구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2배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남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보다 더 높게 공격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서, 여학생이 처해 있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낸다.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했으나, 집

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학생 집단은 공격성이 부모의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

력 가해경험을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

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을 통

한 간접효과로 인해 높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도 공격성

이 부모의 거부적․비일관성 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각각 완전매개

하였다. 하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은 공격성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남학생 구조모형(B값) 그림 3. 여학생 구조모형(B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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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첫째,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경로를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

성의 정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일관성․거부적․강요적으로 

양육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이들이 느끼는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상담적 개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는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가 관찰하는 자녀의 공격

적 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적․상담적 개입이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지․정서․행동 이론에 의하면, 인

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부적응적인 정서․행

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박경애, 2018). 이에 따라 행

동의 변화를 위해 인지적 변화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행동을 조절 및 통

제 가능한 개인 심리적 요인을 인지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폭력

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공격성을 측정하고 이를 중재하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어야 하며, 공격성 완화를 위해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 훈련(진다슬, 

손정락, 2013), 자기통제 훈련(현문정, 한영선, 2015), 공감 훈련(성은희, 안혜원, 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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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15; 이은희, 이효자, 2014), 감정 코칭(주연수, 2015),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박남이, 김춘경, 2013), 인터넷 기반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오서진, 장현

아, 최지윤, 신민섭, 2013) 등 적극적 인지적 변화를 실행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실제로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들의 폭력이 감소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존재한다. 김은정, 유형근과 남순임(2015)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 집단상담 프

로그램에서는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대처방법 알기, 충동성․공격성 조절, 사이버 

매체 과몰입 조정, 부모와의 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감 증신 등의 복

합적 구조화를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둘째,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비일관성 부모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Direct Effect β=-.004, Indirect Effect β=.105, p＜.00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

개효과(Direct Effect β=-.005, Indirect Effect β=.057, p＜.001)와 강요적 부모양육태

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공격성의 완전매개효과(Direct Effect 

β=.023, Indirect Effect β=.024,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매개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경로를 통해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을 공격성이 부분매개했던 연

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지연, 박동필, 2015). 또한, 학대 경험이 높은 경우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경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

지만, 동시에 전위(轉位) 공격성을 높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경향성을 높이는 간접효

과도 나타난다는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최영, 김현수, 2018). 특히, 부모의 거부

적․강요적․비일관성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있어서 공격성이 매

개변수로 작용하는 과정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분노, 우울,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

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유발요인이 되어 비행 또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

으로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유석봉, 이완희, 2018). 즉,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부터 야기된 부모-자녀 간 갈등이나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자

녀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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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노, 화, 우울, 사회적 위축, 자살 생각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

해 빠른 파급효과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가정에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통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를 줄이는 방식

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송진영, 2016; 조춘화, 2017).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

담을 통해 부모-자녀 간 애착을 증진한 연구에서는 사후검사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부

정적 정서경험이 감소했다(조춘화, 2017).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정

서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회피나 공격 등 부적절한 대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김숙향(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또래와의 애착 정도도 낮았으며,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양

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애착이 높고,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는 

부모의 긍정적 육아 기술, 부모의 긍정적 사회화 전략이 아동의 정서․행동 조절 및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Rothenberg, Weinstein, Dandes & Jent, 2019). 

이처럼 부모-자녀 간 긍정적․친화적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모교육 및 학교 상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한 적극적 개입도 필요한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및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

성별에 따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및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완

전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약 2배 정도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등학교 고학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Li & Oh, 2017) 

인데,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조모형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학교급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오인수(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괴롭힘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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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괴롭힘 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에 의한 설명력이 높았다. 이

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적대감이나 무관심과 같은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를 지각할 때, 공격성이 더 높게 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와의 의사소통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게 반응되고, 이러한 

경험에서 느낀 수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사이버 괴롭힘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상담 개입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

개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

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만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은 우월성과 힘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억압될 때 공격성이 표출되기 때문에(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로부터 복종

할 것을 강요받는 경험은 남학생의 공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격성의 표

출 공간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 집단

과는 다르게 여학생 집단이 지각한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공격성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홍봉선, 2018). 이에 따른 관심으로 자아탄력성(홍봉

선, 2018), 역기능적 충동성과 우울(신현석, 곽유미, 김선미, 2012) 등이 강요적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매개변수로 관여하여 간접적 영향

을 주고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 즉,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개인내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정소희(2016)에 의하면, 부모의 과

잉간섭에 대한 지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기에는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

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강압적 태도

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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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 교육․상담적 개입을 위해서

는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

와 한귀례(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로 과잉간섭, 비일관성이 확인된 반면에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의미

한 부모양육태도는 과잉간섭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부모

의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과 불명확한 기준의 훈육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

로 인해 공격성이 더 높게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최근 인터넷과 전자 기기의 높은 보급률과 학교폭력, 비행의 저연령화(백문숙, 장

석진, 2017; 최두진 외, 20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서도 사이버폭력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나 비행 친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이 새로운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정민, 조윤오, 2016). 같

은 맥락에서 서봉언(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아존중감과 놀이목적의 

컴퓨터 이용이 사이버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중학교 3학년은 사회적 위축

이 사이버비행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성장 및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임에 따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양상에도 연령별․학교급별 차이를 보

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

학교 고학년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간 관계 및 이러한 관계에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발달단계별 변인 간 차이를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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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현상

을 조명하였다. 하지만, 사이버폭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 유형에 따라 개인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에는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이수

경, 오인수, 2012; 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Chen & 오인수, 2018), 후

속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참여자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살

펴볼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폭

력 참여자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으로 다양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사이

버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참여자 중 주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사이버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과 빠른 파급력 등의 특징을 

지닌 사이버폭력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수의 주변인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 참여자인 주변인에 대한 연구

가 필요로 제기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임에 따라 인

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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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analysis across genders

Ban, Jiyoon*ㆍOh, Insoo**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effect relations, and to test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s according 

to gender. To this end, SEM was analyzed among 2,541 participants and thi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by using the 1st year of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of the KCYPS 2018 conducted by the NYPI. First, aggression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iffered according to gende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negative 

nurturing attitudes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pecifically, aggression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the rejective, 

coercive and chaotic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male student group, while aggressiveness 

completely mediated the only effects of the rejective and chaotic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the female student group.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trued that aggression did not 

mediate the effects of coerciv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 difference of inter-group path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effects of rejectiv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gg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as well a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cyberbullying perpetration, aggression, mediating 

effect, multiple-group analysis, KCY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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